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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breast-
feed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emature infants by integrat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non-randomized trials. Methods: The literature review process was based on the PRISMA (Preference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zes) guideline. Data retrieval and collection were conducted 
from May 25 to May 30, 2018, and the articles analyzed were all domestic papers retrieved from the database. Two 
reviewers independently select the studies and assessed methodological risk of bias of studies using the Cochrane 
criteria. The topics of breastfeeding intervention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and the effects of inter-
vention were meta-analyzed using the R program. Results: Finally, eight papers were included in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breastfeeding intervention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lf-efficacy and the amount of pumping and baby’s hight. Conclusion: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due to 
the few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non-randomized trials comparing breastfeeding for premature babies in 
Korea. Therefore, it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he research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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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숙아는 재태연령 37주 미만 또는 최종월경일로부터 259

일 미만에 출생한 아이를 말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5). 국

내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4.8%에서 2016년 8.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8). 미숙아 출

생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성의 출산연령 증가와 함께 난

임 시술의 발달로 난임 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쌍태아 출산이 많아진 것을 들 수 있다(Barbara, 2017). 

최근 신생아 집중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사망했

을 수도 있는 미숙아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Bertoncelli 

등, 2012), 이들은 모체로부터 철분, 칼슘, 인, 비타민 등을 충분

히 받지 못한 채 태어나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된 영양소가 부족

하고 위장관계와 간대사 능력 및 수분, 전해질 조절을 담당하

는 신기능이 미숙하다(최영륜, 2008). 따라서 충분한 수분과 영

양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인하

여 지방, 탄수화물 등 영양분의 소화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춘희, 2006). 이러한 이유로 출생 초기 미숙아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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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공급 및 관리는 영양요구량에 대한 즉각적인 보충이라는 

단기적인 효과와 나아가서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이장훈, 2012). 

모유는 완전영양소로써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

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5). 

특히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의 모유에는 만삭 정상아를 분만

한 어머니의 모유보다 고농도의 단백질, 나트륨, 지방, 비타민 

등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Underwood, 2013). 또한 미숙아

에게 모유는 위장관계의 성숙과 운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유 

곤란을 감소시키고(Hanson, L. A et. al, 1996), 면역 기능 향

상, 영양분의 소화 흡수 증가, 신경인지 발달 촉진 및 성장 발달 

등의 이점이 있다(Meier, Eng strom, Patel, Jegier, & Bruns, 

2010). 

하지만 모유가 미숙아에게 최상의 영양을 제공함에도 불구

하고 모유수유를 시행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미

숙아 어머니는 갑작스런 분만으로 인한 당황, 두려움, 죄책감, 

아기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걱정 등의 감정으로(김은숙 등, 

2009) 모유수유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좌절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Sisk, Quandt, Parson, & Tucker, 2010). 둘째, 미숙

아 어머니는 신생아의 생리적 미숙과 집중치료실 입원으로 인

하여 직접 모유수유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유축을 통한 수유마

저도 운반 및 보관의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의료 

기관에서 집중치료실 신생아들에게 모유수유를 통제하고 있어 

직접 모유수유를 하는 것은 힘든 실정이다(Kramer, 2001). 

모유수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유수유 증진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한데, 오현이 등(1994)은 모유수유의 성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모유수

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남은숙

(1997)은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수유초기에 부딪

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미숙아의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고 있고(김영희, 2017)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중재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유수유 중재방법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미숙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개별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과

를 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실험연구(Randomized Con-

trolled Trial, RCT)를 통해 미숙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

내 관련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통합

적인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

과를 보고한 무작위 실험연구와 비무작위 유사실험연구의 결

과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체

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문헌 

문헌고찰 과정은 코크란 연합이 제시한 PRISMA (Pre-

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es) Reporting guideline (Moher, Liberati, Tetzlaff, & 

Altman, 2009)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선정은 PICO-SD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ator, Outcomes, Study 

design)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문헌 선정기준과 배제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연구대상(Participant)

37주 이전에 출생한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초산모와 경산모를 모두 포함하였다. 

(2) 중재(Intervention)

미숙아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시행된 모든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재시점은 출산 직후부터 산후 

4주까지의 중재를 포함하며, 중재단위는 모두 개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중재방법은 강의, 시범, 전화상담, 웹을 통한 교육

을 포함하였다.

(3) 비교 중재(Comparison)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대상

으로 하였다.

(4) 결과(Outcome)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미숙아 어머니 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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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자신감, 모유수유 횟수, 자기효능감, 유축양, 유축횟수에 대하

여, 아기 측 변수로는 체중, 신장, 두위를 고려하였다. 하나의 연

구에서만 검증한 산모 측 변수인 모유수유 지식, 퇴원 후 재입

원율과 아기 측 변수인 신생아 황달 변수는 제외하였다. 

(5) 연구 유형(Study design)

연구 유형은 무작위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와 비무작위 유사실험연구(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로 하였다. 

2) 제외 기준

(1) 원저가 아닌 경우

(2) 간호사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아닌 경우

(3) 연구결과(모유수유 중재의 효과)가 하나 이상 보고되지 

않은 연구 

(4)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5) 양적 연구가 아닌 연구(질적연구, 종설연구) 

3. 자료수집

1) 문헌 검색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

(IRB No.40525-201805-HR-020-01)을 받았다. 자료검색과 수

집은 2018년 5월 25일에서 5월 3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분석 

대상 논문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는 모든 국내 논문으로 하

였다. 자료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가과학기술

전자도서관(NDSL),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연도 제

한 없이 2018년 5월까지 발행된 학회지 게재논문과 회색문헌, 

즉 석 ‧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을 모두 포함하였다. 

자료 검색에 사용한 주요 검색어는 ‘미숙아’, ‘모유수유’, ‘프로

그램’, ‘효과’이며, 이 검색어를 교차 매칭(cross matching)하

여 검색에 사용하였다. 검색 된 논문들은 서지관지 프로그램 

EndNote를 이용하여 중복되는 연구는 제외하여 1차 선별하

였고 그 후 초록과 본문을 확인하여 최종 8편의 연구를 선정하

였다. 선정된 8편의 연구는 학술지 1편, 학위논문 6편, 학술대

회 자료집 1편이다. 문헌 선정 과정은 연구자 2인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선정 된 논문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였다. 

2) 문헌의 질 평가

문헌에 대한 질 평가는 Cochrane’s Risk of Bias 도구를 이

용하였다. 최종 선택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 2인이 독립

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Cochrane’s Risk of Bias 도구는 

무작위 대조군실험연구에 대한 질 평가 방법으로써 무작위 

배정 순서 생성(random sequencegeneration), 배정순서 은

폐(allocation concealment),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에 대한 맹

검(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결과평가에 대한 

맹검(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불충분한 결과 자료

(incomplete outcome data), 선택적 보고(selective reporting), 

기타 비뚤림(otherbias)의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지침에 따라 비뚤림의 위험이 높음(high risk), 낮음(low risk), 

불확실(unclear)로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1) 코딩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8편의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 후 산모 측 결과변수인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자신감, 모유수유 횟수, 자기효능감, 

유축양, 유축횟수와 아기 측 결과변수인 체중, 신장, 두위로 나

누어 정리하였다. 

2)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산출 

종합적인 효과크기 분석은 R 3.5.0 for Windows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자료분석 시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값과 표준

편차, 평균차이(Mean Differences, MDs)를 이용하였고, 이분

형 변수의 경우 Oddsratio를 이용하였다. 효과크기는 95% 신

뢰수준(Confidence Intervals, CI)을 계산하였고, 각 효과크기

의 가중치(weight)는 분산의 역수(inverse of variance)를 이

용하였다. 각 연구 간의 통계적 이질성(heterogeneity) 존재여

부는 유의수준 5% 미만으로 하여 I-squared test로 평가하였

다. 그 결과 I2=50%의 중간 크기 이상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변량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사

용하여 분석하고, I2=50%의 중간 크기 이하인 경우는 고정효

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자료 선정

미숙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한 총 8

개의 실험연구를 선정하였다. 2인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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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126)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61)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61)

Studies included in quantitative synthesis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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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ISMA flow diagram.

고, 선정 된 연구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였다. 문헌 선택 과정은 

PRISMA flow diagram (Moher D. et al. 2009)을 참고하여 나

타내었다(Figure 1). 

문헌 검색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는 학위논

문 29편과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37편, 국가과학기술전자

도서관(NDSL)에서는 학위논문 17편,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

료집 17편, 국회전자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 12편과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1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논문들은 다음

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먼저 서지관리 

프로그램 EndNote를 이용하여 중복되는 연구 학위논문 29편,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32편을 제거하였다. 중복문헌 제거 

후 다음으로 연구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

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 학위논문 23편,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

료집 30편을 제외하였다.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구체적인 

요인은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연구 

학위논문 23편,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33편, 단일집단 사

전사후 연구 학술지 1편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은 학위

논문 6편(김영희, 2017; 장은혜, 2016; 민혜영, 2016; 이부현, 

2015; 장세희, 2014; 이미화, 2005), 학술지 1편(장영숙, 2005), 

학술대회 자료집 1편(장군자 & 이수연, 2016)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연구로 선정하였다.

2. 문헌의 질 평가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

타분석에 대해 한 학기 동안 배웠으며, 또한 관련 기관에서 열

리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교육을 16시간 이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8개의 논문에 대한 질 평가는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였고, 의견 불일치 시에는 함께 논의 및 검토

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8개의 논문에 대한 질 평가는 

Cochrane’s Risk of Bias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무작위배정순서 생성에 대한 항목은 7편의 연구는 비무

작위 유사실험연구로 비뚤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1편의 연구는 난수표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배정한 무작위 실

험연구로써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배정순서 

은폐는 모든 연구에서 비뚤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와 연구자의 맹검은 7편의 논문은 비뚤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1편의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결과평가에 대한 맹검은 비뚤림 위험이 낮은 연구 4편, 

불확실한 연구 4편이었고, 불충분한 결과 자료에서는 비뚤림 

위험이 낮은 연구 2편, 불확실한 연구 3편, 위험이 높은 연구 3

편이었다. 선택적 보고와 기타 비뚤림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비

뚤림 위험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Funnel plot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Figure 2). 

3.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총 8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분포는 2001~2010년 논문 2편, 2010년 이후 논문 6편

이었고, 학위논문 6편, 학술지 1편, 학술대회 자료집 1편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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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Risk of bias graph.

Figure 2. Risk of bias summary and graph: review authors' judgements 
about each risk of bias item for each included study.2-A. Risk of bias summary.

며, 비무작위 유사실험연구가 7편, 무작위 실험연구가 1편이었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실험군 수는 174명 대조군 수는 175명이

었으며, 7편의 연구는 초산모와 경산모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

고, 1편의 연구는 초산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유수유 중재 

중재 기간은 4~6주간 시행되었으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4주에 사후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전 조사와 4주 후 사후 

조사를 분석하였다. 모유수유 중재 장소는 입원 중에는 병원

에서 교육하고, 퇴원 후 전화상담을 한 연구 6편, 가정 2편이며, 

중재단위는 모두 개별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중재방법은 소책

자 2편, 비디오 1편, 시범 2편, PPT 1편, 전화상담 및 SNS 4편, 

앱 1편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Table 1). 

4.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개별 논문

에서 본 효과 변수 중 2편 이상의 연구에서 측정된 산모 측 변

수인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자신감, 모유수유 횟수, 자기효능감, 유축양, 유축횟수(Table 

1)와 아기 측 변수인 체중, 신장, 두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Table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의 평균과 표준편차

의 차이가 없는 연구는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고, 상관계수는 0.5로 하였다(Figure 3, 4).

1)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2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

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0.89 (95% 

CI: 0.49~1.30,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88). 

2)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

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0.82 (95% 

CI: 0.48~1.15,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95). 

3) 모유수유 실천율에 대한 효과크기 

모든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

과로써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8개의 논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천율

은 OR 7.10 (95% CI: 3.98~12.67,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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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utcome Variables Affecting the Mother of Included Studies

Authors
(year)

Subject
(n) Test

Outcome variables

Method Attitude Practice Confidence
Breastfeeding

number of 
times 

 Self efficacy Amount of 
pumping 

Pumping
number of

times

M±SD M±SD n (%) M±SD M±SD M±SD M±SD M±SD or 
n (%)

Kim YH
(2018)

Exp.
32

Pre 
Post 

81.40±10.00
82.62±8.66

81.65±9.14
83.34±7.33

 32 (100.0)

Cont.
30

Pre 
Post 

80.20±7.33
71.86±9.39

78.56±9.65
71.93±8.22

19 (63.4)

Jang EH
(2017) 

Exp.
26

Pre 
Post 

 7 (26.9)
19 (73.1)

112.96±21.35
140.15±22.08

Cont.
27

Pre 
Post 

 6 (22.2)
11 (40.7)

109.11±17.02
123.40±19.60

Min HY
(2016)

Exp.
15

Pre 
Post 

 15 (100.0)
 15 (100.0)

1.20±0.56
3.87±2.36

51.67±7.48
55.47±7.77

0.67±1.76
403.33±102.31

0.80±2.00
6.60±1.35

Cont.
15

Pre 
Post 

 15 (100.0)
10 (66.7)

1.07±0.26
1.80±2.70

56.6±10.72
51.40±8.73

0
144.00±119.15

0
2.60±2.06

Jang GJ, 
Lee SY

(2016)

Exp.
20

Pre 
Post 

14 (70.0)
11 (55.0)

Cont.
20

Pre 
Post 

13 (65.0)
 5 (25.0)

Lee BH
(2015)

Exp.
23

Pre 
Post 

83.30±9.24
85.74±9.15

22 (95.7) 4.74±3.86 59.78±13.14
72.04±14.33

96.96±50.51
95.65±64.58

6.30±1.89
6.48±3.79

Cont.
22

Pre 
Post 

82.14±7.53
76.32±10.10

16 (72.7) 2.18±3.83 62.68±17.11
57.77±19.76

67.50±71.41
46.36±49.43

5.27±1.72
3.14±3.68

Jang SH
(2014)

Exp.
32

Pre 
Post 

 32 (100.0)
30 (93.8)

57.78±10.72
63.94±10.35

38.16±64.69
389.38±221.66

15 (46.9)
24 (75.0)

Cont.
32

Pre 
Post 

25 (78.1)
19 (59.4)

57.88±13.15
42.72±8.18

 7.06±11.97
169.69±183.08

 7 (21.9)
 4 (12.5)

Lee MH
(2005)

Exp.
20

Pre 
Post 

 3.99±0.46
 4.26±0.33

4.16±.45
4.34±.40

18 (90.0)

Cont.
20

Pre 
Post 

 4.06±0.36
 3.89±0.54

4.17±.39
4.05±.47

12 (60.0)

Jang YS
(2004)

Exp.
15

Pre 
Post 

 7 (26.7) 114±23.21
126±16.57

Cont.
17

Pre 
Post 

 2 (11.8) 105±26.79
109±30.15

4) 모유수유 자신감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2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모유수유 자신감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

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0.53 (95% CI: 0.09~0.96,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p=.54). 

5) 모유수유 횟수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2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모유수유 횟수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0.46 

(95% CI: 0.00~0.92,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54). 

6)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

그램의 효과로써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1.47 

(95% CI: 0.70~2.2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2), 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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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utcome Variables Affecting the Baby of Included Studies

Authors (year) Subject Test
Outcome variables

Weight (g) Length (cm) Head circumference (cm)

Jang EH (2017) Exp. (n=26) Pre 
Post 

2,530.58±521.12
4,180.77±431.80

46.02±3.31
53.63±2.17

32.85±1.66
36.75±1.18

Cont. (n=27) Pre 
Post 

2,304.81±418.03
3,793.33±392.54

46.09±3.15
52.44±1.91

32.06±1.65
36.10±0.95

Min HY (2016) Exp. (n=15) Pre 
Post 

2,459.33±439.98
3,473.33±780.54

46.47±2.44
49.80±2.51

32.27±1.44
34.79±1.30

Cont. (n=15) Pre 
Post 

2,239.33±423.80
3,053.33±633.43

45.27±3.03
48.83±3.16

31.67±1.33
34.17±1.29

헌들 간에 높은 이질성을 보였다(I2=74). 

7) 유축양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유축양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1.12 (95% CI: 

0.19~2.0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1), 각 문헌들 간

에 이질성이 높았다(I2=83%). 

8) 유축횟수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유축횟수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

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1.11 (95% 

CI: 0.22~2.01,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08). 

9) 아기 체중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유축횟수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

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0.34 (95% 

CI: -0.09~0.78,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92) (p= 

.92). 

10) 아기 신장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유축횟수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

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0.26 (95% 

CI: -0.19~0.68, I2=0%)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26). 

11) 아기 두위에 대한 효과크기 

8편 중 3개의 논문에서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로써 유축횟수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

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1.16 (95% 

CI: -1.07~3.37로 두 군 간 차이가 있었으나(p<.01), 각 문헌들 

간에 이질성이 높았다(I2=95%). 

논 의

본 연구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

과를 제시한 국내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상황을 분석 및 제

시하고 향후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에서 효율

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학술지 1편, 학술대회 자료집 1편, 학위논문 6편으

로 총 8개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1편은 무작위 실험연구, 나

머지 7편은 비무작위 유사실험연구였다. 추후 연구에서 미숙

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히 밝히고 이

를 간호 실무에 적용 및 일반화를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간호중재와 결과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최상의 과학

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재시기는 

산후 4주부터 6주까지였으나,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조사

한 산후 4주의 결과를 메타분석에 이용하였다. 중재장소는 병

원에서 초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퇴원 후 가정에서도 이루어진 

연구가 6편,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2편이었다. 중재방법은 

소책자, PPT, 강의, 시범, 전화 및 SNS상담, 앱을 통한 교육이 

있었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추후 중재시기, 중재장소, 중재방법 등 

중재에 따른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미숙아 어머니 측 결과변수로 모유수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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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reastfeeding method.

3-B.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reastfeeding attitude.

3-C.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reastfeeding practice rate.

3-D.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reastfeeding confidence.

3-E.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reastfeeding number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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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self efficacy.

3-G.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amount of pumping.

3-H.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Pumping number of times.

Figure 3. Forest plot and Funnel plot by breastfeeding program for premature baby’s mother.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자신감, 모유수유 횟

수, 자기효능감, 유축양, 유축횟수를, 아기 측 결과변수로 체중, 

신장, 두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미숙아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

머니에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유축양이 증가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에게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결과변수 

중 대부분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공통되는 

변수가 적어 모유수유 실천율을 제외하고는 2~3편의 연구로 

메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제한점이 되겠다. 또한 8

편의 연구 중 2편의 연구만 아기 측 변수인 체중, 신장, 두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유수유가 미숙아 성장발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유수유를 통해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 증진을 유도하고 

기능적 이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유수유 중재에 대한 체계적 문

헌고찰연구를 살펴보면 1, 3, 6개월 모유수유율의 향상을 보고

한 연구(박설희와 류세앙, 2017)가 있고 국내 모성적응증진 프

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송주은과 안정아, 2013)가 있다. 이

들은 만삭 정상아를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한 연구에 대한 것이다. 미숙아는 미성숙한 호흡기능, 약한 근

력, 빠는 힘의 부족과 저하된 연하반사로 인해 출생 후 일정 기간 

위관영양을 제공받게 되며(DeMauro, Patel, Medoff-Cooper, 

Posencheg, & Abbasi, 2011), 이러한 특성으로 미숙아 어머니는 

유축을 이용하여 모유를 짜내어 수유하는 등 정상 만삭아의 어머

니의 모유수유와는 차이가 있다(장세희, 2014). 미숙아를 대상

으로 한 모유수유 중재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시행되고 있지만, 

모유수유 중재방법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평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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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aby’s weight.

4-B.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aby’s length.

4-C. Effect of breastfeeding program on baby’s head circumference.

Figure 4. Forest plot and Funnel plot by breastfeeding program for premature bab.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미숙아의 모유수

유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규명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을 적

용한 무작위 실험연구와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통합적으로 고

찰하여 모유수유 중재가 미숙아에게 미치는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국내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최종적으로 8편의 논문이 선정

되었다. 2018년 5월까지 출간된 RCT연구 1 편과 NRCT 연구 7

편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숙아 모유수우 중재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머니 측 결과변수인 자기효능감, 유측양에 대해 유의

한 증가를 보였고, 아기 측 변수인 신장에 대해서도 유의한 증

가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만을 분석에 이용했다는 것과 메타분석

에 이용된 연구 수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국외

문헌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연

구는 대부분 비무작위 유사실험연구였으므로, 추후 국내 임상

현실이 고려된 무작위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관련문헌의 수준에 구분 없이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숙아를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 나침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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